
Ⅱ. 2022 스마트 축산 K-FARM 페어 개최특별기획

2022 스마트축산 K・FARM 페어(이하 KOLEF 2022, 추진
위원장 송석찬)가 지난 8월 24일(수)에 농림축산식품부, 광
주광역시, 전라남도,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, 농협중
앙회 등의 후원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. 

전남의	축산농가를	찾아가는	지역밀착형	축산展,	

2022 스마트 축산 K-FARM 페어 개최

KOLEF 2022는 국내 축산업이 다양한 외적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

됐다. 축산기자재에 대한 정보 제공과 비교 평가를 통한 기술 향상 및 지역 연계를 통한 축

산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축산 전문 박람회로, 축산 농가 및 산업 관계자의 성원에 

힘입어 2014년 최초 개최 이래 격년제로 4회에 걸쳐 개최되었다. 

특히 이번 전시회는 미래 대한민국 축산을 선도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(ICT)과 빅데이터 

기반 스마트팜 솔루션을 중심으로 준비됐다.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비

롯한 다양한 ICT 관련 기관·기업에서 13부스 규모로 ‘스마트축산 특별관’이 조성됐으며, 양

돈 부문 대표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‘K·FARM 수출사업단’도 참여해 이에 일조했다.

축산 관련 54개 기업에서 전체 160개 부스 규모로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다양한 축종

의 축사 시설 및 기자재 부문을 중심으로 사료와 동물약품 관련 기업이 참여했으며, 지역

축협(장흥축협)과 생산자단체(한돈, 오리)의 축산물 할인판매와 시식회 등이 함께 진행돼 

풍성한 전시회를 이뤄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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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LEF 2022에서는 ‘우수 축산인’ 시상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이 수여됐다. 수상

에는 ㈜삼우(안용운 팀장)과 ㈜호현에프앤씨(최의용 팀장)이 선정돼, 하드웨어와 소프트

웨어에서 공히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자긍심을 북돋는 기회가 됐다.

우리협회 협회장인 송석찬(참푸른글로벌 대표) 박람회 조직위원장은 “이번 전시회가 우

리 축산업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, 그 가능성을 보여

줄 수 있는 전시회로 새로운 도약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며 차후에 개최되는 행

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.

12오리마을 13 2022. 09

전남 오리농가들이 하나 되는 날

전남도지회(지회장 전영옥)는 8월 25일 광주 김대중컨

벤션센터에서 2022년 오리농가 방역교육 및 정기총회

를 개최했다.

이날 행사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K-FARM 스마

트축산페어 행사와 연계해 홍보부스를 마련해 참관객들

을 대상으로 오리고기 무료 시식회도 가졌다.

특히,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된 행

사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250여명의 오리농가들이 참

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.

전남도 주최로 열린 방역교육에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

는 HPAI로 인해 도내 오리농가들의 피해가 큰 만큼 철저

한 차단방역을 통해 HPAI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이 합심

해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했다.

방역교육에 앞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전남도지회 운영

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이날 참석한 오리농가들은 방역교육 및 정기총회 후에

는 K-FARM페어가 열린 전시장을 둘러보며 최신 축산

기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.

이어 전남도지회 홍보부스를 찾아 관람객들에게 오리고

기의 우수성을 알리기도 했다.

한편, 협회 김만섭 회장은 행사장을 찾아 전남도지회 임

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리산업 현황에 문제점, 해결방

안에 대한 토론회도 가졌다.

▲ 오전에 열린 정기총회 및 하계수련회에는 250여명이 오리농가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.

전남도지회,	방역교육	및	하계수련회	개최
K-FARM페어	참가	무료	시식회	열어	오리고기	홍보

오리마을 사람들


